
 

  

 

PRESS RELEASE 배포일자: 22.03.30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박신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MOU 체결 

▶ 박신(Vaxine)의 재조합 단백질 코로나19백신, 스피코젠(Spikogen) 생산 및 판권 협의 계획 

▶  재조합 단백질 기반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 시작…다양한 백신 공동 연구 협력 약속 

[2022-03-30] 항체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약회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950210, 대표이사 박소연)는 코로

나19 백신의 공급 및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 등의 개발 협력을 위해 지난 29일 호주 백신개발 기업 박신

(Vaxine)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신(Vaxine)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피코젠(Spikogen)’은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 단백질과 면역증강

제를 포함한 백신이다. 프레스티지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스피코젠에 대한 생산 및 판권에 대한 협의

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피코젠(Spikogen)은 현재 호주 식약처(TGA)에서 사용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

난해 10월 중동에서 긴급 사용 승인 된 바 있다. 

 

영국 일간지 더 미러 등 유수 언론에서 백신 분야 최고 과학자로 꼽히는 박신(Vaxine)의 대표이자 호주 

플린더스(Flinders University) 의과대학의 니콜라이 페트로브스키(Nikolai Petrovsky) 교수는 지난 2002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약 600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백신의 개

발에 매진해 왔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H1N1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시험을 시행했으며 사스(SARS)와 

메르스(MERS)에 대한 백신개발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이번 MOU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결합 백신에 대한 공동개발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양사는 박신(Vaxine)의 오랜 백신 개발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경제적

이고 안전한 재조합 단백질 백신의 공동 연구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박신(Vaxine)의 니콜라이 페트로브스키(Nikolai Petrovsky) 대표는 “탁월한 의약품 개발 경쟁력과 국제적 수

준의 제조 역량까지 갖춘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게 돼 상당히 기쁘다”며, “코로

나19 백신과 코로나·독감 결합 백신 뿐만 아니라, 당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H7N9형 조류독감 백신 및 일

본 뇌염 백신의 연구 개발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본 뇌염은 최근 20여년

만에 호주에서 감염사례가 발행하며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시급한 백신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향후 프레

스티지와의 적극적인 백신 연구개발 협력 의지를 밝혔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박소연 대표는 “미국 정부와 오랜 기간 다수의 백신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백신 

전문 개발 기업 박신(Vaxine)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는 엔데믹 코로나 시대

를 대비한 다양한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산 Innovative Discovery Center 

(IDC)를 중심으로 유수의 글로벌 백신 연구기관 및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며 경쟁

력 있는 백신의 신규 개발 및 위탁생산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는 계속 출현될 것이며 매년 세계 인구의 10%~20%를 감

염시키는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레스티지의 백신사업 역시 이러한 



 

  

 

엔데믹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백신의 개발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번달 국제학술저널 랜싯

(Lancet)에 게재된 영국 에든버러대와 리버풀대, 임피리얼칼리지런던 등의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코로나

와 독감에 같이 감염된 환자들은 코로나만 걸린 환자보다 사망 위험성이 2.4배 더 높게 나타나 방역 지침

이 완화되면 코로나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모두 맞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